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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물질사용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청소년 도박예방 모델 개발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과 용돈수준에 따라, 독립변수에서는 물질사용경험과 비합리적 도박
신념 수준에 따라 문제도박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질사용경험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증가할수록 문제도박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회귀분석 결과, 비합리적 도박
신념은 문제도박에 대한 물질사용경험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물질
사용 및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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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ubstance use experience with adolescents on 
the problem gambling and to verify moderating effect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A part of data from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in which 1,500 adolescents participated was analyzed.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demographics factors, sex, monthly allowance,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 substance use experience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on problem gambling. Second, substance use experience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s tended to increase problem gambling. Third, the interaction of substance use experience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tance use experience and problem 
gambling.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practical measures to manage substance use 
and to prevent problem gambling amo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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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도박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기
준 한 가지라도 돈내기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
의 비율은 전체 재학 청소년의 20.9%로 5명 중 1명은 
이미 돈내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돈 내기 
게임 참여 연령도 ‘만13세-만15세’로 응답한 비율이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청소년 시기에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1]. 또한 2020
년에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양
한 문화 활동들이 제약되었는데 이러한 점과 맞물려 청
소년 도박문제군 집단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 비
해 돈내기 게임 횟수가 증가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1].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심화될 경우, 문제도박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문제도박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시
간과 비용을 도박행동에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문
제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 또는 통제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2]. 문제도박은 청소년의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3-5], 비행[6][7], 범죄[8]와 같은 심각
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복지 차
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그 동안 도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을 밝히는 작업들이 다수 진행되
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알코올과 같은 물질사용을 도박
과 같은 행위중독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의 연구들
이 제시되고 있다[9-13]. 물질사용과 도박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들을 분류하면 물질의 범주를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알코올을 들 수 있다. 알코
올은 도박중독과 진단기준이 유사하다는 점1, 신경생물
학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 중독행동을 하게하는 
목적이 있는 조건화 이론(contingency theory)에 해
당된다는 점 등 상호 간 연관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두 
요인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으며

1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는 알코올 중독 등의 물질중독에서 발
견되는 특성들을 도박에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 물질중독이 가지
는 중독질환적인 특성을 행위중독인 도박중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SM-V에서는 물질사용장애에서 발견되
는 갈망, 금단, 내성, 통제력 상실 등을 도박장애의 진단근거로 
삼고 있어 두 중독의 임상적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다[14].  

[9-11],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알코올이 문제도박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물질의 
범주로는 니코틴을 들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도박에 대한 흡연행위 또는 니코틴의 영향력을 살펴보
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12][13][15]. 니코틴은 
흡입한 대상에게 신경생물학적으로 작용하여 다른 행
동에 대한 강화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15], 이 같은 행
동에는 도박과 같은 행위도 포함된다. 실제 니코틴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도박참여자들에게 니코틴
이 첨가된 담배를 피우도록 설계했을 때 이들이 베팅 
당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보고가 있다[16]. 흡연의 
유병률 및 중증도는 알코올의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도
박중독과의 상호관련성이 있으며, 신경생물학적, 유전
적, 환경적 영향을 공유한다[17].

마지막 물질의 범주로 코카인, 각성제 등과 같은 약
물사용을 들 수 있다. 약물사용은 그 정도에 따라 도박
행동 또는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
로 밝혀져 있다[13][15][18][19]. 이상 세 가지 하위개
념의 물질사용과 도박행동 및 중독의 관계를 종합해보
면 물질사용은 도박행동 또는 중독을 강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데 최근 이러한 물질사용
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면 한 개입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문제도박 수준을 강화시
키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0-23]. 비합리적 도박
신념은 도박의 과정이나 도박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인
지적 기대를 갖거나 사고하는 것으로 정의되며[24], 도
박의 결과에 대해서 참여자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 그리고 도박행동에 있어서의 특정 행동이 도박결
과에 대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미신적 신념, 
도박참여자의 오류,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20].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함에도 도박참여자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게 하
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21] 도박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도박에 대한 잘못된 태도, 신념과 감정은 도박문제
에 대한 개입방안 마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적
인 요인으로 여겨진다[25].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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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문제도박자 집단에서 인지편향성
과 맹목적인 믿음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일반도박집
단과 문제도박집단을 구분하는 지표로 중 하나로 삼고 
있다[26]. 추격행동 또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만회가 
가능하다는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되며 도박을 지속하
게 하고 문제도박을 심화시키는 요소임을 확인하고 있
다[27]. 

이는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난다[21][22][28][29]. 관련 연구에서는 중위
험 및 문제성 도박성향을 가지는 병적 도박자 집단이 
비문제성 및 저위험 도박자 집단에 비해 비합리적 신념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며[28], 비합리
적 도박신념이 도박행동 수준을 높이는 직접적인 영향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20][29]. 이외에도 비합리
적 도박신념은 도박위험요인이 도박행동 및 중독으로 
가는 경로에서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충동성 및 감
각추구성향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
하기도 하며[21], 도박접근성과 같은 위험요인이 청소
년의 문제적 및 병적 도박문제경로에서 문제도박으로 
가는 주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30]. 이러
한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그 자체로 문제도박의 위험요
인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도박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31]. 즉, 도박문제를 강
화시키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박문제가 개인특성 또는 도박특성에 의
해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수
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 물질사용과 같은 위험행동
과 문제도박의 관계에서도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유사
한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경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
성 또는 도박특성에 따른 영향력을 주로 살펴보고 있어
[21][23][30] 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즉, 청소년이 생
활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위험행동의 영향력과 
인지적 오류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물질사용이 개인의 인지 또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도박의 위험요인인 비합리적 도박
신념이 이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물질
과 도박의 이중적인 위험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사

용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비합리
적 도박신념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물질사용경험을 알코올, 
흡연 및 약물사용 경험으로 한정하고 분석을 실시하고
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도박 수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물질사
용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물질사용경험과 비합리적 신념은 문제도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물
질사용경험과 문제도박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청소년의 물질사용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력

을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보유한 원 자료를 활용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파악을 통해 청소년 
도박예방 모델을 개발하고자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32]. 당시 1,5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가 2017
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루
어졌으며 대상자는 만 13세 ~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차 조사에서 온라인으로 
응답한 1,500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사전에 한국도박
문제관리센터로 자료 이용신청 및 서약서를 제출한 후, 
기관의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측정도구 
2.1 종속변수 
청소년의 문제도박 수준 측정을 위해 청소년 도박문

제 심각성 척도(GPSS: Gambling Problems Severity 
Scale)를 활용하였다. GPSS는 Tremblay 등[33]이 개
발한 CAGI(Canadian Adolescent Gambling 
Inventory)척도의 일부로 도박폐해 및 심각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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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내용은 돈내기 
게임을 하다가 겪을 수 있는 경험들에 대한 것들이며 0
점~3점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이다. GPSS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도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900으로 나타났다.

2.2 독립변수
청소년의 물질사용경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도박예방 모델에서 기
존 척도 분석, 질적조사, 예비문항 개발 및 내용타당도 
평가 등의 작업을 거쳐 해당 문항을 개발하였다[32]. 각 
문항들은 음주, 흡연, 약물 경험에 대해 묻고 있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사용경험 유무에 따
라 예(1점), 아니오(0점)으로 응답하며, 점수의 합산을 
통해 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물질사용경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Cronbach’s α는 .857로 나타났다.  

2.3 조절변수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

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개발한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
도를 활용하였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청소년 도박
예방 모델에서 기존 척도 분석, 질적조사, 예비문항 개
발 및 내용 타당도 평가 등의 작업을 거쳐 해당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도박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32]. 전혀 그렇지 않
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6으로 나
타났다.

2.4 통제변수 
물질사용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합리

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서 문제도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남1, 여
0)[34][35], 연령[36], 가구경제수준[10], 용돈[37]을 통
제변수로 포함시켰다.   

3. 분석방법 
SPSS 22.0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

다. 첫째,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따른 문제도박 수준 측정을 위해 T-test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중공선성 여부 
확인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물질사용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조절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그래프 제시를 통해 조절효과의 내용
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

별의 경우, ‘남학생’은 664명(44.3%), ‘여학생’은 836명
(55.7%)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교급은 ‘중학교’ 321명(21.9%), ‘고등학교’ 1,144명
(78.1%)으로 고등학교 비율이 높았다. 월 평균 용돈은 
‘1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1,309명(87.3%)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142명
(9.5%), ‘21만원 이상’ 49명(3.3%) 순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수준은 ‘중’이 739명
(49.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 406명
(27.1%), ‘하’ 355명(2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학생 664 44.3

여학생 836 55.7

교급
중학생 321 21.9

고등학생 1,144 78.1

월 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1,309 87.3

10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142 9.5

21만원 이상 49 3.3

경제수준

상 406 27.1

중 739 49.3

하 355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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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에 따른 문제도
박수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따른 문제도박 수
준을 확인하기 위해 T-test 및 ANOVA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성별과 월 평균 용돈에 따라 문제도박 수준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t=2.898, p<.01), 월평균 용돈의 경우, 많
이 받는 집단이 적게 받는 집단에 비해 문제도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70, p<.05). 주요 변수에 
따른 문제도박 수준 측정을 위해 물질사용경험의 평균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
분하여 살펴본 결과, 물질사용경험과 비합리적 도박신
념에 따라 문제도박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물질사용경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t=-5.101, p<.001), 비합리적 도박신념 수준이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문제도박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6.277, p<.001).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따른 문제도박 수준 

구분 N M(SD) t/F

성별
남학생 664 .49(2.05)

2.898**

여학생 836 .23(1.01)

교급
중학교 321 .22(1.17)

-1.799
고등학교 1,144 .36(1.59)

월 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1,117 .26(1.27)

-2.470*

10만원 이상 383 .58(2.41)

가구경제수준

상 406 .44(2.12)

1.059중 739 .29(1.46)

하 355 .34(1.32)

물질사용경험
고 161 1.50(3.20)

-5.101***

저 1,339 .20(1.27)

비합리적도박신념
고 740 .61(2.04)

-6.277***

저 760 .08(1.06)
*p<.05, **p<.01, ***p<.001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물
질사용경험과 문제도박(r=.336, p<.001), 비합리적 도

박신념과 문제도박(r=.273, p<.001) 및 물질사용경험
과 비합리적 도박신념(r=.179, p<.001) 모두 정적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179 ~ 
.336의 분포를 보여 각 변수 간 .6을 넘는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진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엄격한 
검증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지수
(VIF)값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값의 경우 .1이하, 분
산팽창지수의 경우 10을 넘기는 수치는 없었으므로 변
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물질사용경험 비합리적 
도박신념 문제도박

물질사용경험 1

비합리적 도박신념 .179*** 1

문제도박 .336*** .273*** 1
***p<.001

4. 물질사용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
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의 물질사용경험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이를 조절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사용경험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 변수를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 한 후 값을 투입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 1>의 경우, 성별
과 용돈이 문제도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F=8.322, p<.001). 즉, 남학생이 여학생
에 비해(β=.079, p<.01), 용돈수준이 높을수록(β=.111, 
p<.001) 문제도박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
립변수인 물질사용경험과 조절변수인 비합리적 도박신
념을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용돈, 물질사용경험과 비
합리적 도박신념이 문제도박수준에 유의미한 정적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49.813, p<.001). 즉, 용
돈수준이 높을수록(β=.060, p<.05), 물질사용경험 수
준이 높을수록(β=.287, p<.001), 비합리적 도박신념 수
준이 높을수록(β=.213, p<.001) 문제도박 수준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합리적 도박신념
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물질사용경험과 비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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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도박신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3>에서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6.144, p<.001). 즉, 물질사용경험이 문
제도박에 미치는 영향은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의해 조
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47, p<.001).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통제
변수

성별 .079 3.052** .037 1.522 .041 1.753

연령 .035 1.317 .017 .696 .010 .400
가구

경제수준 -.021 -.810 -.032 -1.314 -.028 -1.187

용돈 .111 4.214*** .060 2.443* .084 3.510***

독립
변수

물질
사용경험 .287 11.861**

* .154 5.478***

조절
변수

비합리적
도박신념 .213 8.800*** .191 8.022***

상호
작용항

물질사용
경험
 X

비합리적
도박신념

.247 8.865***

상수 -.589 -1.082 -.867

F 8.322*** 49.813*** 56.144***

Adj. R2 1.9 16.3 20.5

R2△ 1.9 14.4 4.2

표 4.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p<.05, **p<.01, ***p<.001,  성별(남학생1, 여학생0)

<모형 3>에서 확인된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비합리적 도
박신념이 낮은 경우, 물질사용경험 수준에 따라 문제도
박 수준이 미세하게 증가한 반면에, 비합리적 도박신념 
수준이 높은 경우, 물질사용경험 수준에 따른 문제도박 
수준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물질사용경
험과 문제도박 수준의 관계를 조절함을 의미한다.

그림 1.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그래프

조절효과 그래프 기울기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표 
5]와 같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
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수준은 –1SD에서는 신뢰
구간 내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t=5.4776, p<.001)과 
+1SD(t=12.8583, p<.001) 수준에서는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회귀선 유의미성 검증 

조절변인 수준 B S.E t BootLL
CI

BootUL
CI

비합리적
도박신념

-1SD .0035 .0604 .0581 -.1150 .1220

M .2325 .0425 5.4776*** .1493 .3158

+1SD .4616 .0359 12.8583*** .3912 .5320

***p<.001

Ⅳ.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물질사용경험이 문제도박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조절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청소
년 도박예방 모델 개발을 위해 수집한 원자료 일부를 
활용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중, 고등학생 1,500명을 대
상으로 빈도분석, 평균비교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특성 중 성별, 월 평균 용돈에 따
라 문제도박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 월 평균 용돈액수가 많은 
집단에서 문제도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34][35], 용돈[37] 등이 도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임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성별의 경
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도박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데 이는 도박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여성의 행위보다는 남성의 행위
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1]. 용돈의 
경우, 도박의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도
박이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 또는 재물을 거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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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높은 용돈 수준이 
상대적으로 도박에 대한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으
로 작용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도박 예
방 및 개입 전략 수립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교
육과정 및 소비에 대한 인식교육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물질사용경험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문제도박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사용
경험이 많을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도박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코
올[9][10], 흡연[12][16], 약물[18][19] 및 비합리적 도
박신념[20][21]이 문제도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했던 선행연구 결과들을 뒷받침 하는 결
과이다. 알코올의 경우, 개인을 도박에 대해 탈 억제시
키고,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어 경솔한 베팅을 하게끔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38], 니코틴을 
흡입하게 되는 흡연행위 및 기타 약물에서도 유사한 점
을 발견할 수 있다. 니코틴은 다른 행동에 대한 강화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15], 흡연 후 보람 있는 자극이 빨
리 제시되면 행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39]. 이는 금
전적 이득이라는 보상을 취하게 되는 도박과 같은 위험
행동도 포함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대한 개
입계획은 물질사용과 같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다각
적 차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
질사용경험이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물질사용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도박 수준
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물질사용과 문제도박이라
는 두 문제행동의 높은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물질사용의 진단기준은 도박중독과 유사
하며, 신경생물학적 요인과도 관련성이 높다. 또한 중독
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도 유사함을 보인다. 두 문제
행동은 해당 행위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다는 측면에
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물질사용행위가 청소년
의 의사결정능력을 떨어뜨리거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
는 등[42], 인지과정에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으로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입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홍콩의 경우 퉁와 병원 그룹(Tung wah hospital 
group)의 경우,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상담사, 임상심

리사 및 정신과 의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절차 뿐 아니라 개입과
정을 간소화 할 수 있고 다학제적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43]. 따라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심리상담센터 등이 연계하여 
통합적 개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물질사용경험이 문제도박
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도박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비합리적 도
박신념이 조절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
이다[31][40]. 도박중독을 설명하는 경로모형(pathway 
model)에 의하면 정서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물질사용을 경험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도박 상황에서 중독으로 이르
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41]. 이 과정에서 인지
도식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습관화가 되면서 중독과정
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
해보면 청소년이 물질사용경험에 노출될 경우, 비합리
적인 도박신념과 같은 인지도식의 문제와 상호작용을 
거치게 되면서 도박 상황에 대한 고착화 과정을 가지게 
되고 결국 문제도박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대한 예방 
및 개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처전략으로서 비합리
적 도박신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인지적 교육 과정 프
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
년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문제도박을 심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물질사용경
험이라는 문제행동과 문제도박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바와 같이 비합리적 도박신
념이 잘못된 인지적 기대 또는 사고로 도박에 몰입하게 
되는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문제행동의 영향력에도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계획과 형성된 비합리적 도
박신념을 인지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박에 
대한 참여자의 착각, 미신적 신념, 기술에 대한 과대평
가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비합리적 도박신념으로 인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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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박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는 세부영역별로 진단하
고 각 사례에 맞는 훈련법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활용된 
자료는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는데 이 과정
에서 확률표집방법을 따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문제도박과 같은 변인의 특성상 표집 바이어스가 
발생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연구결과
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상 
표집을 통해 보다 면 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요구된
다. 둘째, 물질사용경험의 측정을 위해 한국도박문제관
리센터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을 한 문항을 사용
하였지만 해당 척도는 타당화 연구 등 면 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해
당 변인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시점에서의 응답을 활용하
여 인과성을 검증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물질사용
경험과 문제도박의 역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의 형태로 인과
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성에 주목하여 도박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사용경험을 유형화하고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
적 의의가 있다. 즉,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물질사용
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것이 청소년의 비합리적인 도
박신념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검증해봄으로써 
문제도박의 예방과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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